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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

- 이동시간·비용 줄어들어 이용자 만족도 높아 -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의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영상구술심리 제도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원인,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

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

되었다.

그간의 이용실적 분석결과, 영상 구술심리는 지난해 시범실시 기간에

105건 개최된데 이어 올해도 이미 90건이 개최되었으며,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633건 중 105건)에서 올해

23.0%(392건 중 90건)로 높아졌다.

특히, 영상 구술심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85명 중 78명)가 영상 구술심리의 진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4%(85명 중 82명)는 앞으로도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약 68%(390명 중 262명)는

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서울과대전간지역이동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영상구술심리를신청할경우적극수용할계획이다.

한편, 영상구술심리 사건의 80%(195건 중 156건)는 상표 관련 사건으로, 특허

등 기술관련 사건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1.

‘영상구술심리 개최현황’ 참조)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의 경우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구술심리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 사건은 문서를 중심으로 공방이 진행되므로 앞으로는 특허 사

건에 대해서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붙임2. ‘영상 구술심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조)

붙임1. 영상구술심리 개최현황

붙임2. 영상 구술심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붙임1】영상구술심리 개최현황

【붙임2】영상 구술심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14.6.26~’14.12.31영상심리이용당사자85명)

1. 고객유형별 · 분야별응답수 2. 항목별 응답 유형

질문1. 진행만족도
(귀하께서는 이번 구술심리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만족했습니까?)

질문2. 향후 영상구술심리 이용 의향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영상구술심리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3. 진술 기회 부여의 충분성
(귀하께서는 구술심리 진행시에 충분한 진술 기회
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쟁점정리 용이성
(귀하께서는 이번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 쟁점정리
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5. 진행시간의 적정성
(귀하께서는 구술심리 진행시간이 적정하였다고 생
각합니까?)

질문6. 영상구술심리의 보완 필요성

(영상구술심리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질문7. 영상구술심리시 의사소통의 원활성

(영상구술심리가 일반구술심리와 마찬가지로 의사

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졌습니까?)


